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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성장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분산기억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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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active Memory 

Liu Chang1*, Kim-Sang Wook1

1Dept.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분산기억(Transactive Memory )개념을 중심으로 지식성장의 네 가지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로써, 지식성장의 동태적 과정의 맥락 속에서의 분산기억의 역할을 설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모형을 검증하

기 위하여 130명 팀 구성원을 대상으로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팀 분산기억의 측정항목들의 일부가 지식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분산기억과 지식성장은, 특히 팀 수준의 지식성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팀 수준에 머물러있고 팀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인지심리학의 팀 분산기억 개념을 도입

하여 조직 내부에 팀 단위로 개인지식을 어떻게 접근하고 사용하는지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분석하였다. 지식성장을 촉진

하려면 전문지식보다 팀원들 간의 직무관련 지식을 신뢰하여 협력적으로 작업조정을 해야 한다. 또한 관리자들이 팀원들을 

가장 적합한 작업위치에 배치함으로 팀원들의 개인지식을 가능한 활용할 수 있으며 팀 성과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는 시사점

을 제시할 수 있다.

Abstract  As an empirical study focused on how transactive memory concept influence the four processes of 
knowledge growth, this study aimed at explaining the function of transactive memory in the dynamic process of 
knowledge growth. To verify the research model, this study carried out a path analysis of 130 team memebers and
as a result, part of the team transactive memory measurements does affect the knowledge growth. Consequentially, 
transactive memory especially based on team level, is relevant with knowledge growth. According to team level, this 
study targeted at the team members, and by adopting the team transactive memory concept in Cognitive Psycology, 
theoretically explained and analysed how to approach personal knowledge in internal organizations. To accelerate the
knowledge process, the work should be modified collaboratively by trusting the team members' duty relations more
than specialized knowledge. Furthermore, managers had better assign team members the work where they can make 
the most of their personal knowledge, and this study presented that the whole team performance could be improved
by doing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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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식경영은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시도가 본

격화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세 국면을 거치며 진화해왔다. 1990년대(제 1세

대)에는 지식을 데이터처럼 관리 대상(object)으로 간주

하는 공학적(IT-oriented) 시각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는 

조직 내외부에 산재해 있는 지식을 체계적으로 저장, 공

유, 전파함으로써 같은 오류나 시행착오를 피하려는 시

도(Not to reinvent the wheel)에서 시작되었다[1]. 따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6권 제2호, 2015

1074

서 이 시기에는 KMS(Knowledge Management 

Systems)와 같은 컴퓨터 기반의 저장소(Container) 개발 

방법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명시지(Explicit Knowledge)

의 관리에 국한될 수밖에 없었던 KMS에 대한 반성과 함

께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제 2세대) 지

식을 바라보는 시각에 커다란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지

식은 단순히 관리의 대상(knowledge = object)을 넘어 일

종의 과정(knowledge = process)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지식경영의 초점이 지식 

그 자체에서 지식의 창출과 성장과정으로 이동하였다. 

그 배경에는 ‘사람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며[2],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지식일수록 

더 가치가 있다는 암묵지(Implicit Knowledge)의 속성과 

그 중요성이 자리하고 있다. 결국 지식성장과정 자체를 

관리하기 위한 사람 중심적(People-oriented) 시각이 지

식경영의 중심이 되었으며 그 실천적 수단으로 ‘지식활

동공동체(CoP: Community of Practice)’라는 개념이 제

시되었다. 조직을 지식 공동체(Community)로 간주하고 

그 속에서의 지식성장과정을 구체화한 대표적 모델이 바

로 ‘SECI’이다[3, 4].

이 모델은 명시지와 암묵지 사이의 변환 속에사회화

(Socialization), 외부화(Externalization), 종합화

(Combination), 내면화(Internalization) 등 네 가지 과정

을 거치면서 지식의 창출 및 성장이 개인에서 조직으로 

확장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 그러나 SECI 모델은 

형식지와 암묵지 사이의 변환과정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Ba’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으나 개인지가 조직지로 확

장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Knowledge Taxonomy’ 대한 

구체적 논의는 부족하다[5].

2000년대 중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제 3세대) 지식

경영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떤 지식을 누

가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 

소재의 체계화(Meta- memory about the Contents), 즉 

지식 메모리 관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6]. 그 일

환으로 조직을 구성원의 기억 집합체로 간주한 분산기억

시스템(Transactive Memory System)에 관한 연구[7, 8]

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9]. 그러나 지금까지의 분산기억

에 관한 연구는 주로 그 촉진요인과 지식관리 및 조직성

과에 미치는 영향 등의 정태적 관계를 규명하는데 제한

되어 있을 뿐 지식성장의 동태적 과정의 맥락 속에서 분

산기억의 역할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산기억이 지식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지식성장과정을 구체화한 ‘SECI’모델

의 각 단계에서 분산기억의 촉진요인들이 지식성장에 미

치는 영향 정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2. 본론

2.1 SECI모델

SECI모델은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암묵지와 형식

지 사이의 네 가지 변환 모드 간 역동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새로운 지식이 생성, 성장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

다. 아울러 각 단계에서 지식의 변환과 확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공유의 장(場)을 의미하는 ‘Ba’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Fig. 1] The SECI process
         (I: individual, G: group, O: organization) 

사회화(Socialization)는 암묵지가 암묵지로 이전, 확

대되면서 아이디어가 생성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는 

개인들 사이의 폭 넓은 사회적 맥락에 의지한다. 개인의 

경험, 세계관, 정신모델 등이 구성원 간 자유로운 교류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암묵지로 변환된다. 

외부화(Externalization)는 사회화 과정에서 새로이 형

성된 암묵지가 형식지로 변환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 단

계에서는 특정 아이디어가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구, 기호, 

이미지 등의 형식을 갖춘 구체적 개념으로 표출된다. 

종합화(Combination)는 외부화 과정에서 도출된 형식

지가 다른 형식지와 비교, 결합, 연계되는 과정을 의미하

며, 이 단계에서는 조직 구성원 간 공유를 통해 도출된 

형식지의 정제와 가치 확인이 이루어진다. 

끝으로 내면화(Internalization)는 정제된 형식지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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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실천을 통해 개인 및 조직의 암묵지로 내재화 되

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 단계에서는 경험을 통한 학습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이러한 SECI 모델의 실천적 수단으로 제시된 것이 바

로 ‘Ba’라는 개념이다. 여기서 ‘Ba’는 아래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람 사이에서 의미와 맥락을 공유

(Context Sharing)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는 공

동의 장(場)을 말한다.

[Fig. 2] Ba as shared context in motion
         (`Ba' means not just a physical space, but a 

specific time and space)

노나카[4]는 사회화(Tacit→Tacit), 외부화(Tacit→

Explicit), 종합화(Explicit→Explicit), 내면화(Explicit→

Tacit) 등 지식성장과정의 네 가지 모드에서 지식 변환이 

촉진되기 위해서는 각각 아이디어 생성 바(Originating 

Ba), 개념형성 바(Interacting Ba), 개념 정제 및 일반화 

바(Connecting Ba), 개념 내재화 바(Exercising Ba) 등 

물리적 장(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Ba’가 갖춰

야 할 요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SECI 모델이 제시하고 있는 이러한 개념들은 지식성

장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했

다는 점에서 지식경영 분야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이 모

델을 참조한 실증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지식성장의 필수적 요건으로 제시된 

‘Ba’에 관한 한 그에 참여하는 팀과 개인의 상황인식에 

대한 차이가 설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 ‘Ba’의 형성을 위

한 물리적 환경 요건만으로는 지식성장을 명확히 설명할 

수 없다. ‘Ba’의 기능은 이를 공유하는 참여자들의 인지

적 특성과 내재적 기억의 차이에 따라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이다.

2.2 분산기억시스템

분산기억(Transactive Memory)은 개인이 타인의 기

억을 활용하여 자아를 확장하는 수단으로 제시된 개념이

다[8]. 이때 특정인이 지닌 기억을 개체기억(Individual 

Memory)라 하며 타인의 기억을 외부기억(External 

Memory)라 한다.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외부기억은 타인

의 기억뿐만 아니라 각종 매체에 저장된 기억까지 포괄

한다. 결국 분산기억은 참여자간 상호 기억을 공유 및 교

류함으로써 공동의 분산기억을 형성하게 되는데, 구성원 

각자의 개체기억과 누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외부기억에 

대한 메타정보가 체계화될 때 팀 분산기억, 즉 분산기억

시스템(Transactive Memory System)이 형성된다. 결국 

분산기억시스템은 상호 연결된 개별 메모리의 네트워크

와 같은 지식공유시스템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다[10].

분산기억시스템은[Fig. 3]과 같이 2인 이상이 각자의 

정보를 인코딩하여 기억에 저장한 후 타인의 기억에 접

근하여 정보를 재생, 확대하는 과정을 거친다[11]. 분산기

억이 특정 집단의 지적자원 개발에 유효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연구는 그 개념이 제시된 이래 줄곧 수행되어왔

다[12, 13].

[Fig. 3] The concept of a transactive memory system 
(Wegner, 27)

최근에는 이러한 분산기억과 관련하여 참여자 간 지식

이나 정보 공유에 관련된 인지 요인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인지심리학 분야에서 분산기억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면서 분산기억의 활성화가 팀 성과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가 다수 제시되고 있다[14,15]. 분산기억의 활성화는 

구성원의 전문적 다양성[11,12], 신뢰성[16,17], 협력성

[14]., 경험 공유도[18]등이 필수적 요건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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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3.1 개념적인 모형 및 연구 설계

본 연구에서는 인지심리학 분야에 사용하는 팀 분산

기억 개념을 활용해서 조직의 지식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분산기억 활성화 요

인 네 가지가 지식 성장의 각 단계(S·E·C·I)에 미치는 영

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아래 Fig. 4의 연구 모형에서와 같이 전문성

(Specialization), 신뢰성(Credibility), 협력성(Coordination), 

경험 공유도(Prior Shared Experience) 등 분산기억 활성

화 요인 네 가지가 사회화(Socialization), 외부화

(Externalization), 종합화(Combination), 내면화

(Internalization) 등 지식성장의 각 단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지 파악하기 위해 일련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Fig. 4] Research model

개인 지식이 팀 지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산기

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8], 누가 어떤 지식을 알고 

있는지를 팀원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분산기억

을 통해 지식을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

다[19]. 한편, IT기반의 분산기억 네트워크는 개인이 갖

고 있는 전문지식을 더 넓은 범위 내에 통합하게 가능해

주기 때문에 팀원들이 전문지식에 대한 공유인지가 팀원

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통합과 전환의 일관성을 유지

할 수 있게 해준다[20].

이와 같은 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개인이 보유한 전

문성이 다양하고, 깊이 있을수록 팀 내 지식 성장 과정이 

더 강하게 일어날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1-a]: 팀 분산기억이 활성화된 팀은 전문성이 사

회화과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b]: 팀 분산기억이 활성화된 팀은 전문성이 외

부화과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c]: 팀 분산기억이 활성화된 팀은 전문성이 종

합화과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d]: 팀 분산기억이 활성화된 팀은 전문성이 내

면화과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팀원 간의 지식에 대한 신뢰는 효과적인 팀 분산기억

이 형성되기 위한 중요한 구성요소이고[14] 인지기반의 

신뢰가 팀원 간의 업무나 지식조정을 향상시키고 상호작

용을 통해 구성원 간의 정서적 갈등을 감소시키고 팀을 

발전시킬 수 있다[20]. 

인지기반의 신뢰는 팀원이 정보와 생각을 서로 교류

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다. 팀원들이 정보와 아이디어가 

교환의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높은 수준의 신뢰는 

팀원들이 서로 돕고 교류의 기회를 증가시킨다[21]. 특히 

인지기반의 신뢰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지식전환과 

이동을 촉진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

을 도출하였다.

[가설 2-a]: 팀 분산기억이 활성화된 팀은 신뢰가 사회

화과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b]: 팀 분산기억이 활성화된 팀은 신뢰가 외

부화과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c]: 팀 분산기억이 활성화된 팀은 신뢰가 종합

화과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d]: 팀 분산기억이 활성화된 팀은 신뢰가 내면

화과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보시스템 개발(ISD)팀에서 구성원들이 효과적으로 

지적자원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 협력이 필수적

이다[22]. 구성원 간 직간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과

업을 조정해가는 협력은 지식이 활성화되는 과정이며, 

이는 팀 내 지식성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협력을 지식 교환 및 통합 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23]. 이와 같은 연구를 종합하여 

보면 협력은 경험, 지식, 배경이 서로 다른 팀원들이 정보

나 아이디어를 서로 전달하고 공유하기 위한 기반이 된

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3-a]: 팀 분산기억이 활성화된 팀은 협력이 사회

화과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b]: 팀 분산기억이 활성화된 팀은 협력이 외

부화과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c]: 팀 분산기억이 활성화된 팀은 협력이 종합

화과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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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d]: 팀 분산기억이 활성화된 팀은 협력이 내면

화과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험을 공유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팀은 다른 팀보

다 팀워크가 수월하여 공유된 인지가 쉽게 형성된다[24]. 

팀원들의 의사결정은 자신의 지식에 의지하거나 혹은 직

관적인 경험에 의지한다[25]. 구성원들은 사전에 형성된 

경험 공유가 부분적으로 팀 수준의 공유인식에 대해 영

향을 주고 이러한 공유인지가 팀 분산기억에 대한 영향

을 준다[12,26,27]. 경험 공유가 팀 효과에 영향을 미쳐 각 

팀원들이 가장 적합한 위치를 할당할 수 있게 도와줌으

로써 전문지식과 지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28].

공유 경험이 있는 팀원 간에는 친밀하고 강한 신뢰로 

연결되어 지식을 보다 잘 공유할 수 있도록 팀 내부에 심

리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만들 수 있다[29]. 이러한 환경

은 팀원 간의 친밀감과 소속감을 강화시켜, 공유경험이 

없는 팀보다 더욱 용이하게 팀워크를 구축할 수 있으며, 

팀원들이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쉽게 표출할 수 있

고, 지식고유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독려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식의 전환과 생성을 촉진하는 요

소가 된다[30].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a]: 팀 분산기억이 활성화된 팀은 경험공유가 

사회화과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b]: 팀 분산기억이 활성화된 팀은 경험공유가 

외부화과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c]: 팀 분산기억이 활성화된 팀은 경험공유가 

종합화과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d]: 팀 분산기억이 활성화된 팀은 경험공유가 

내면화과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변수의 정의와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12,13]과 동일한 개념으로서 분산기억

의 개념을 재정의하였다. 분산기억은 전문성

(specialization), 신뢰(credibility), 협력(coordination) 세 

가지 측정변수와 15개의 측정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경

험공유(prior shared experience)[26]의 측정항목을 추가

하여 최종 4개의 변수와 20개의 측정항목으로 구성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첫째, 전문성(specialization)은 팀 

구성원들이 각각 고유한 지식 구조(서로 다르고 보완적

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를 가진 것을 의미한다. 

둘째, 신뢰(credibility)는 팀 구성원들이 다른 구성원의 

직무관련 지식을 믿고 신뢰한 정도를 의미한다. 셋째, 협

력(coordination)은 팀 구성원들이 자신의 분산된 기억을 

결합하여 협력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과정이라는 의미

한다. 마지막으로 경험공유(prior shared experience)는 

팀 구성원들이 이전같이 일하는 경험이라는 의미한다. 

팀 분산기억은 팀 구성원들이 전문화된 지식을 가지고 

다른 팀원의 전문지식을 신뢰하고 의존하면서 조정한 방

식으로 지식을 통합하도록 한다. 

지식성장의 개념(Degree of socialization, 

externalization, combination, and internalization)은 [4]

과 같이 총 네 가지 변수(socialization, externalization, 

combination, and internalization)와 하위 30개의 측정항

목이 사용되었다. 팀 분산기억의 측정이 지금까지 주로 

설문지법에 의한 자기보고식으로 많이 사용하였다. 팀 

수준의 네 가지 선행변수와 결과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팀원들에게 측정 항목을 주고 각 항목을 팀원들이 자기

보고식으로 지각된 수준을 직접 평가하도록 했다. 모든 

항목의 측정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3.3 표본 선택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지식근로자로 구성된 팀 차원에서 팀 분산

기억이 지식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한 설문이므로 충

북지역 세 개의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두 개의 화장품회

사에서 팀 단위로 신제품 개발팀(소프트웨어)과 제품 조

립 팀 그리고 제품 계획 팀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팀을 형성할 때 팀 구성원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

으로 스스로 책임영역이 주어지고 있으며 팀 업무를 수

행할 때 서로 간 협력해야 되고 팀 분산기억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이다. 신제품 개발 팀과 제품 조립 팀은 팀원들이 

각자 가진 지식을 결함하여 새로운 지식을 형성하고 완

제품이나 신제품으로 산출한 과정이라서 전형적인 지식

창출 한 과정이다. 이러한 속성에 부합하는 팀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50명의 설문대상을 선정하고 

자기보고식으로 설문조사에 앞서 Pilot Test를 수행하여 

사전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문제가 있다는 설문

항목을 수정보완한 후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4. 자료분석 및 가설검증

자료 분석은 PLS(Partial Least Squares)을 이용하여 

측정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측정모형 검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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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응답자의 특성을 먼저 파악하고,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타당성과 신

뢰성이 확보된 항목을 토대로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샘플 규모가 작고, 변수간 관계가 

복잡하므로 이에 적합한 방법로인 구조방정식모델을 선

택하였다.

4.1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응답자는 130명 중 최종적으로 128명이 응

답을 완료하였으며, 설문지를 수집한 후에 다시 본 연구

에 대상으로 하는 팀 속성에 부합하지 않은 대상을 제거

하였다. 116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응답자들은 주

로 남자가 많고 직종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학력은 

대학졸업 이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서 응답자 및 응답자가 속한 팀의 특성은 Table 1와 

Table 2과 같다. 분석 결과에 따라 연구 통계적 특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1)

Spec. Respondents Percentage

Gender
Male 82 70.7%

Female 34 29.3%

Age

20-30 25 21.6%

30-40 42 36.2%

40-50 41 35.3%

50-60 8 6.9%

Education 

level 

high school 39 33.6%

university 68 58.6%

Master 7 6.0%

Dr. 2 1.7%

[Table 2]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2)

Spec. Respondents Percentage

Professional 

types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58 50.0%

profession  4  3.4%

Production 

and skills 
38 32.8%

marketing 

and service 
 1  0.9%

the other 15 12.9%

Team size 

3-5 27 23.3%

5-9 36 31.0%

10-20 33 28.4%

20-30 17 14.7%

More than 30  3  2.6%

4.2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

성 분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Cronbach'α 계

수를 이용하여 각 측정항목에 대한 내적 일관성을 검증

하였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단일 차원성을 검증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법을 사용하였고 직교회적

(Varimax)방식에 의해분석결과 모든 연구변수들의 

Cronbach'α 값 0.6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정 수준

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고 간주될 수 있다. ([Table 3] 참

조).  분석결과 신뢰 3개 항목, 사회화 4개 항목, 외부화 

3개 항목, 종합화 4개 항목, 내면화 5개 항목이 적재값이 

0.6이하로 나타나거나 혹은 다른 요인에 적재되어 이들

을 제거하였다. 결과적으로 전체 8개 변수가 8개의 요인

으로 적재되었으며, 수렴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Table 3] Factor analysis

Sp Cr Co E I C PSE S

Sp1 0.8247 0.2244 0.5856 0.4104 0.1524 0.4768 0.1893 0.2456

Sp2 0.666 0.1984 0.3445 0.3001 0.3113 0.2656 0.279 0.223

Sp3 0.8197 0.102 0.5695 0.4156 0.1443 0.556 0.2591 0.2509

Sp4 0.8461 0.2449 0.6073 0.3867 0.0381 0.4574 0.243 0.2079

Sp5 0.7177 0.2305 0.4144 0.2905 0.154 0.3065 0.0537 0.2844

Cr1 0.207 0.9223 0.1555 0.3821 0.1568 0.0255 0.1246 0.3944

Cr2 0.2552 0.9369 0.2916 0.4548 0.1257 0.1185 0.1735 0.4022

Co1 0.4922 0.1479 0.7386 0.4628 0.0669 0.4648 0.1538 0.307

Co2 0.4469 0.2829 0.7776 0.4181 0.0272 0.3995 0.1651 0.3827

Co3 0.5677 0.1398 0.8446 0.4585 0.2941 0.5579 0.2456 0.383

Co4 0.5113 0.2284 0.7808 0.4769 0.1899 0.4241 0.1766 0.3599

Co5 0.5133 0.1518 0.6945 0.3949 0.2028 0.3879 0.2078 0.307

E1 0.339 0.3482 0.4026 0.7771 0.4196 0.2832 0.3376 0.491

E2 0.3987 0.3929 0.4787 0.8582 0.3132 0.374 0.2893 0.4099

E3 0.4257 0.3097 0.5168 0.7328 0.2045 0.3821 0.1923 0.2656

E4 0.2997 0.363 0.3968 0.7569 0.2085 0.3099 0.2373 0.4335

I 1 -0.0056 0.1457 0.1302 0.3502 0.7764 0.1218 0.4165 0.2245

I 2 0.1753 0.1697 0.2106 0.3435 0.872 0.1738 0.5664 0.2365

I 3 0.2866 0.0343 0.1496 0.1738 0.7245 0.152 0.4566 0.0999

C1 0.3498 0.0857 0.4095 0.2684 0.2283 0.7074 0.1356 0.2099

C2 0.5316 0.0007 0.4661 0.3364 0.0382 0.8397 0.1521 0.1906

C3 0.3505 0.1126 0.4705 0.3881 0.2016 0.7398 0.1885 0.2857

PSE1 0.1367 0.2032 0.0587 0.1237 0.342 0.0247 0.6724 0.1229

PSE2 0.258 0.1263 0.2844 0.249 0.54 0.1767 0.8415 0.1659

PSE3 0.3031 0.0192 0.2408 0.2481 0.4401 0.2319 0.8158 -0.0294

PSE4 0.1906 0.0876 0.1525 0.3157 0.4696 0.1853 0.8163 0.0121

PSE5 0.1744 0.2179 0.2106 0.3547 0.597 0.1681 0.8418 0.0955

S1 0.1585 0.3472 0.2394 0.3105 0.1204 0.146 0.0032 0.7494

S2 0.2081 0.3599 0.3215 0.4212 0.2174 0.1844 0.0663 0.8012

S3 0.2411 0.3435 0.3682 0.4358 0.2613 0.2615 0.0928 0.8341

S4 0.3338 0.2881 0.4556 0.401 0.1361 0.3056 0.1072 0.7248

**. The correlation coefficient significance at the 0.01 level (both s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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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easurement model analysis results
research 

variables 
AVE

Composite 

Reliability

Cronbachs 

Alpha

specialization 0.605315 0.883799 0.835674

credibility 0.864196 0.927147 0.843241

coordination 0.591067 0.877999 0.825785

prior shared experience 0.640140 0.898354 0.859548

socialization 0.606145 0.859893 0.782690

externalization 0.612571 0.863043 0.787562

combination 0.584240 0.807426 0.643217

internalization 0.629342 0.835080 0.704033

연구변수의 개념타당성(construct validity)은 모든 요

인 적재값이 0.6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모든 

변수의 균분산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값으

로 다시 확인할 수 있고 즉, 하나의 구성개념과 다른 구

성개념들 간의 공유하는 분산보다 커야 하며 기준치 0.5

보다 높게 나타나 변수의 집중타당성이 확인되었다

(Table 4 참조). Table 4에서 측정항목의 혼합신뢰성

(composite reliability)값이 0.8이상을 보이고 있으며, 모

든 연구변수의 판별타당성 확인은 대각선의 평균분산추

출(AVE)제곱근 값이 모든 변수와의 요인상관계수

(Factor correlation)값보다 크게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충족되었다(Table 5 참조).

[Table 5] Discriminant validity analysis results by 
correlation analysis 

SP CR CO PSE S E C I

Sp 0.778

Cr 0.250 0.930

Co 0.660 0.244 0.769

PSE 0.267 0.162 0.249 0.800

S 0.309 0.429 0.453 0.091 0.779

E 0.470 0.452 0.576 0.338 0.509 0.783

C 0.547 0.080 0.586 0.207 0.295 0.433 0.764

I 0.197 0.151 0.211 0.612 0.239 0.367 0.190 0.793

Sp(specialization), Cr(credibility), Co(coordination). 

PSE(prior shared experience).

annotation: Diagonal is AVE values 

4.3 PLS 구조모형 평가 및 가설검정

본 연구모형의 측정항목의 적재값과 경로계수의 통계

적인 유의성을 검증하기 PLS의 부트스트랩(bootstrap) 

분석을 사용하였다. 구조모형의 검증결과는 Fig. 5에 제

시되었고 연구가설의 결과는 Table 6에 제시되었다. 

PLS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팀 분산기억의 네 가지 측정 

변수인 전문성, 신뢰, 협력과 경험공유가 각각이 부분적

으로 지식성장의 네 가지 과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

주) *P<0.05
[Fig. 5] PLS analysis results

[Table 6] Hypothesis verification results
Hypothe

sis
Path

Path 

coefficients

t

-Value
results

H1a specialization →S -0.027  0.220* 기각

H1b specialization →E  0.081  0.702* 기각

H1c specialization →C  0.290  2.575* 채택

H1d specialization →I -0.012  0.097* 기각

H2a credibility →S  0.347  3.317* 채택

H2b credibility →E  0.306  3.297* 채택

H2c credibility →C -0.099  1.081* 기각

H2d credibility →I  0.044  0.511* 기각

H3a coordination →S  0.401  2.852* 채택

H3b coordination →E  0.406  3.093* 채택

H3c coordination →C  0.408  3.354* 채택

H3d coordination →I  0.061  0.495* 기각

H4a prior shared experience →S -0.058  0.794* 기각

H4b prior shared experience →E  0.165  2.315* 채택

H4c prior shared experience →C  0.044  0.518* 기각

H4d prior shared experience →I  0.593  8.216* 채택

며, 사회화분산의 31.7%, 외부화분산의 46.6%, 종합화분

산의 39.9%, 내면화분산의 38.0%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가설 1-c, 2-a, 2-b, 3-a, 3-b, 3-c, 4-b, 4-d는 부분적으

로 채택되었다. 전문성이 지식성장의 네 가지 과정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기대와 달리 전문

성은 지식성정의 종합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만 나왔다. 다른 구성원의 직무관련  지식을 믿고 신뢰도 

예측과 달리 지식성장의 사회화와 외부화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가설 2-c, 2-d는 기각되었

다. 반면, 협력에 관한 가설3은 분석결과 기대대로 팀원

들이 자신의 분산된 기억을 결합하여 협력적으로 사용하

고자 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지식성장이 향상되는 것을 

증명하였다. 가설 3-d는 협력은 내면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과에 의해 기각되었다. 마지막으로 

경험공유가 사회화와 종합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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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설 4-b, 4-d가 지지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구조모형이 평가기준으로 외부화의 R²값이 

0.466, 내면화의 R²값이 0.380, 종합화의 R²값이 0.399, 사

회회의 R²값이 0.317으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5. 결론 

5.1 결론

본 연구는 인지심리학의 관점에 입각하여 지식성장에 

영향이 있는 핵심 선행요인들을 밝히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는 분산기억의 세 가지 구성부분을 제시한 동시

에 팀원 간의 경험공유를 고려함으로써 분산기억의 확장

을 시도하였고 지식성장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분산기억과 지식성장간 다음

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첫째, 팀원들의 전문성은 지식성장의 종합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팀원의 전문성이 

클수록 구성원간 공유를 통해 도출된 형식지의 정제가 

잘 이루어져 지식성장 촉진이 더 용이함을 의미한다.

둘째, 다른 팀원 직무관련 지식에 대한 신뢰는 지식성

장의 사회화, 외부화 활동 촉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

인하였다. 

셋째, 팀원들이 자신의 분산된 기억에 의한 팀원 간 협

력은 지식성장의 사회화, 외부화, 종합화 활동 촉진에 영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팀원 간 경험의 공유는 암묵지가 형식지

로 변환되는 과정인 외부화와 정제된 형식지가 조직의 

암묵지로 내재화되는 내면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하였다.

본 연구는 [10, 11]의 연구에 제시된 분산기억 개념이 

지식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데 이론적인 근거를 

지지한다. 팀 분산기억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팀 

분산기억의 선행요인들을 규명하였는데 결과요인으로써 

팀 효과에 매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본 연구

에서는 분산기억을 팀 수준에 적용하고 조직지식성장 간

의 직접관계를 밝혀졌다. 즉, 팀원들이 소요된 전문지식

이 지식성장의 선행요인으로써 실제적으로 지식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

행연구와 달리 팀원들의 공유한 경험이 지식성장의 내면

화과정에 미치는 효과가 나타났다. 여기에 내면화의 본

질을 살펴보면 팀원들이 경험공유를 통해 더 효과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쉽게 깨우치고 그러한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다른 팀원 직무관련 지식에 대한 신뢰

와 팀원들이 자신의 분산된 기억에 의한 팀원 간 협력은 

팀원 간 정보나 아이디어 교류 기회 증가해서 과업 조정 

등을 돕는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조직지식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조직구성

원들이 전문지식을 조합하는 협력 능력을 키워야 하고 

팀원 간의 직무관련 지식에 대한 신뢰 수준이 증가시키

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설명한다. 

5.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팀 수준의 인지관점에서 출발하여 팀 분산

기억이 지식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해보았다. 연구결

과는 몇 가지 측면에서 이론적인 의미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팀 수준에 머물러있고 팀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증하였고 인지심리학의 팀 분산기억 개념을 도

입하여 조직 내부에 팀 단위로 개인지식을 어떻게 접근

하고 사용하는지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분석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를 분석해보면 팀 분산기억의 측

정항목들의 일부가 지식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전문성, 

신뢰, 팀원 간의 협력은 내면화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내면화의 본질은 자기에 

대한 추월과 실천을 통해 깨우치고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이다. 팀원들이 갖고 있는 전문지식, 다른 팀원 직무관

련 지식에 대한 신뢰 또한 긴밀한 협력관계는 내면화과

정에 촉진하는 필수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문성과 

경험공유가 사회화과정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는 사회화과정의 본질을 살펴보면 팀원 간의 넓은 

사회적 맥락에 강하게 의지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실현하기 때문이다. 팀원 직무관련 

지식에 대한 신뢰 그리고 경험공유가 종합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는 이 과정은 주로 컴퓨터를 통해 실현

하고 형식지로 정보나 데이터를 통합하여 가공한 과정이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식성장을 촉진하려면 전문지식

보다 팀원들 간 직무관련 지식을 신뢰하여 협력적으로 

작업조정을 해야 된다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실무적인 기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째, 지식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팀 분산

기억의 각 구성요소들이 팀 내부에서 어떻게 구축되고 

있는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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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관리자들이 팀원들을 가장 적합한 작업위치에 배

치할 수 있고, 팀원들의 개인지식을 가능한 활용할 수 있

고 팀 성과까지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팁 분산기억이 지식성장의 각 과정별에 대한 양

향을 보여주고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제시한다. 

연구결과에 따라 팀원들이 각각 전문지식을 갖고 세

미나나 토론을 통해서 상호작용하면 지식성장에 대한 촉

진을 자극할 수 있다. 팀원들이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정

보탐색 및 추출을 효율성 있게 완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새로운 지식을 형성할 수 있는 지식의 축적능력, 지식

을 통합하는 능력도 확보할 수 있다. 새로운 지식의 적용 

및 지식의 체화, 실천이 모두 팀원 간의 직무관련 지식에 

대한 신뢰와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 팀원들의 적극적

인 참여와 몰입, 경험기반에 나타난 창의와 관심 그리고 

문제의식 등 모두 다 팀원들의 경험공유와 관계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일원적인 요인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일부 상관성

이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향후 연구

에서는 지식성장의 네 가지 과정을 단위별로 개인수준, 

그룹수준, 조직수준의 세 가지 범위로 세분화시켜 좀 자

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팀 분산기억의 세 가지 측정항목이 너무 추상적

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팀원 간의 협력은 그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다른 측정항목과 중첩된 항목들도 포함될 

소지가 있다. 또한 팀 분산기억 형성 과정 중 환경적인 

요인이나 사회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

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조직에서 구체화시킬 수 있

는 개념과 측정항목을 개발하여 현실적이고 적용가능한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은 팀 분산기억이론 기반으로 팀 분산

기억의 측정항목들을 만들었고 지식성장에 미치는 영향

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팀원들의 전문성은 종합화에 긍정적인 영

향이 있음을 검증하였다. 팀원들 직무관련 지식에 대한 

신뢰는 사회화와 외부화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팀원들 간의 협력은 사회화, 외부화, 종합화

에 영향을 미친다. 경험공유는 외부화와 내면화에 긍정

적인 영향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지식의 성장에 촉진요인들을 탐색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인 지식경영분

야에서는 지식성장에 영향을 준 개인적 조건 및 환경적

인 요인들을 중시하는 점을 보완하면서 인지심리적인 각

도에서 출발하여, 지식을 축적하고 분산기억 기반으로 

지적자본을 활성화 시키며 팀원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

는 것은 팀 수준의 지식성장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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